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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배로운 섬 진도는 도서지역이지만 비

교적 너른 들판이 있어 어업과 더불어 쌀

보리대파울금구기자 등 많은 농산물이

산출되는고장이기도하다

진도의 역사적 변천을 보면 백제시대에

는인진도군(因珍島郡)이라하여산하에도

산현(徒山縣)과매구리현(買仇里縣)을거느

렸다 통일신라시기 진도현으로 개칭되어

무안군에 속하면서 도산현은 뇌산군(牢山

郡)으로승격되었고 매구리현은첨탐현(瞻

耽縣)으로 고쳐져뇌산군에예속되었다 고

려초 940년에뇌산군을폐지해이를가흥현

(嘉興縣) 첨탐현은 임회현(臨淮縣) 진도현

은 외이현(外耳縣)으로 개칭하고 이들 3현

을속현으로두는진도군을독립시켰다

조선초기 1406년 해남현과 통합해 해진

군(海珍郡)이되었다가 1437년에해남과분

리 독립하였다 1662년에는향교에모셔진

궁궐의 위패(殿牌) 분실사건으로 진도현으

로강등된후 1671년에다시군으로복구되

었다 1865년에는 군사적 요충지를 감안해

도호부로 승격되었으나 대원군이 실각한

1874년 진도군으로 복귀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흔히 진도는 전통문화의 보고(寶庫)로

일컬어지는 고장이다 이처럼 다양하고 풍

부한 전통문화가 생성되어 온전하게 보존

계승될 수 있는 요건은 외부세계와 격리된

도서지역이라는지리적인특성과유배지라

는 역사적인 요인에 의해 중앙의 고급문화

가지속적으로유입될수있었던것이복합

적으로작용했기때문일것이다

삼국시대에 불교문화 고려시대에 성리

학 조선후기의천주교와과학기술등시대

별로 외래문화가 유입되어 우리문화의 주

류 형성에 기여하였지만 무속사상에 기반

한 우리고유의 토속문화도 강인한 생명력

으로 단독 또는 외래문화와 자연스런 결합

형태로연면히이어지고있다

이러한 가운데 진도지역은 육지에서 떨

어진도서이다보니 토속문화가수백년동

안 주민들의 정신세계와 생활양식으로 고

착되면서 온전히 유지되고 독특한 유형을

형성하였다고 하겠다 무속은 주로 통과의

례나 병을 낫게 하는 치병의식에 해당하였

는데 지금은 다시래기(밤달애) 씻김굿 등

의 상장례 의식에 집중적으로 잔존하고 있

다

무속의례에는 소리(唱)와 국악장단(반

주)이 반드시 따르기 마련이어서 무속의례

의성행은시나위 민요 만가북춤등소리

를 매개로 하는 전통음악이 발전하는 계기

를형성하였다 특히 남도인들의걸죽하면

서도웅숭깊은정한(情恨)의미학을담고있

는 진도아리랑은 경쾌하면서 구성지고 활

달한 가락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있다

진도는 남화로 불리던 남종산수화의 본

향으로 소치(小痴) 허련이 초석을 닦았다

광해군 때에 진도로 입향한 허대(許垈)의

후손소치는공재윤두서의화풍을익힌후

상경해 추사 김정희에게 본격적인 서화수

업을받았다 만년운림산방에정착한소치

의화맥은아들미산허형손자남농허건

고손자 허진으로 이어진다 진도홍주도 한

양양반문화의흔적으로볼수있다

광주시립민속박물관학예실장

감물염색은 모르는 사람이 없을정도로많이 알려져 있다 감물염

색옷을입고다니는사람들도심심찮게만날수있을정도로감물염

색은대중화가되었다 감물염색이인기를끄는데는자연감소취성

항균성좋은착용감친환경적이라는장점이있기때문이다

최근인기를 끌고있는감물염색의 역사는매우오래되었다 우리

나라에서는 고려시대 말 제주도에서 감물염색 옷을 입었다는 기록

(제주사론고 濟州道史論攷)이 있다 일본에서는 가마쿠라시대(鎌倉

時大 11921333) 때에감물염색옷을입었다는기록(평가물어平家

物語)이있다 중국에서는명나라문헌인본초강목(本草綱目)에감물

염색이 기술되어 있다 감물염색은 한국 일본 중국 모두 전통을 갖

고있지만방법에는차이가있다 한국은여름철에풋감즙으로옷을

염색한다 일본은풋감에서착즙한액을 13년간발효시킨다음염색

에 사용한다 중국에서는 옷 보다는 주로 어망 부채 우산에 이용한

전통이있다

우리나라에서감물염색은현재제주도와청도군에서많이하고있

다 청도군은 반시 주산지라는 점과 섬유산업이 발전한 대구 인근이

라는 점이복합적으로 작용해 최근 20년 사이에급격하게발전했다

제주도는고려시대때부터감물염색이있었다는기록이탐라성주유

사(耽羅星主遺史) 제주사론고(濟州道史論攷)에나와있다 1950년대

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감물염색 옷을 착용한 곳이다 제주도에서는

이런 기록과 감물염색 풍속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문화산업으로 육

성하고있다

이때문에많은사람들이감물염색은제주도만의고유문화로알고

있다 외국에도 그렇게 알려졌고 학술적으로도 제주 전통 감물염색

을주제로한연구들이많다 그런데지난 10여 년간전남의각마을

노인당을찾아다니면서전통문화를조사한필자의연구과정에서진

도군또한제주도못지않게감물염색이성행했던사실이밝혀졌다

진도군에서는 1930년대까지만 해도 곳곳에서 주민의 7080%가

감물염색옷을입었다는제보가있었다 이는 진도의정체성측면뿐

만 아니라 지금도 전해지고 있는 진도 전통적인 강강술래 들노래와

같은민속행사의복장도 감물염색옷측면에서되새겨보아야할대

목이기도하다

과거진도에서감물염색방법은제주도와는달랐다 제주도에서는

풋감을 으깬 알갱이를 뒤집은 옷으로 감싼 다음 문지르면서 염색했

다그다음알갱이를털어내고지붕위에올려놓고 510일정도햇볕

과 밤이슬을 이용해서 발색시켰다 진도에서도 여름철에 풋감을 이

용한염색은제주도의방법과비슷했지만감을절굿대로파쇄한다

음절구안에다옷을넣고염색한것에서부터차이가있었다 또염색

한것을빨랫줄에서넣어놓고 건조하면다시염색을하였다 제주도

에는보통1회염색을한데비해진도에서는23회염색을한다음 1

2일째부터감물로염색된옷을입었다

진도의 감물염색 방법 중에는 독자적인 진흙염색 방법도 있었다

이방법은감물로염색한옷을진흙속에묻어두고진흙속의철성분

이화학반응(매염)이일어나게하여옷이검정혹은흑갈색으로변하

게 하는 염색법이다 우리나라에서도 행해졌다는 사실이 처음 밝혀

진이염색법은세계적으로유명한염색기술이다

진도에서행해졌던것처럼진흙을이용한염색물에는중국광둥성

(廣東省) 포산시(佛山市) 특산물인 향운사(香雲紗)가 있다 향운사는

감처럼 타닌을 함유한 서랑(薯?)이라는 식물 추출물로 비단을 염색

한후철분이많은진흙을발라철매염한것이다 1000년의전통을

가졌지만 1990년대이전까지만해도잊혀진것이었는데타이완의소

피홍이라는 디자이너의 노력에 의해 세계적으로 유명해졌다 이에

중국정부는 2008년에 향운사의 염색기술을 중국 국가무형문화유산

으로 등재를 했다 향운사는현재 포산시에서만 수천억원 어치를 생

산하고 있으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부인인 펑리위안 여사도 향

운사로만든옷을입고는전통을자랑하곤한다

일본에도비슷한것이있다 일본가고시마(鹿兒島)의특산품인오

시마명주(大島紬)가그것이다 오시마명주는일본에서가장유명한

고급 견직물 중의 하나로 가고시마의 아마미 오시마(奄美大島)에서

생산된다 이명주는그곳에자생하는다정큼나무를끓인물로실을

염색하고 건조한다음철분이많은진흙을묻혀서염색한것이다 오

시마명주는비싸지만독특한색상과명주의특성을그대로살린염

색 때문에 우아하고 가벼우며 내구성도 뛰어나다 수많은 일본인들

이 동경하는 대상이 되고있으며 아마미 오시마는 관광지로서 각광

을받고있다

진도에는이처럼 감물염색과세계적으로도유명한진흙염색문화

가존재했었는데진도사람들조차도잘모를만큼잊혀져가고있다

진도의 감물염색 문화처럼 조상 대대로 이어져 온 호남의 무형문화

들이급속하게 소멸되고있는시기에 전라도 정명 천년을맞게 되었

다

전라도정명천년은새천년을준비한다는심정으로잊혀져가는무

형문화들을적극적으로찾고 이를문화자산화와더불어시대에맞

게재창조하는계기가되었으면한다 호남의소중한미래자산을일

구고 가꿔가는시발점으로도삼았으면한다

감물염색천의건조와발색진도에서행해졌던감물과진흙을이용한염색기법은세계적으로유명한염색기술이다

전라도 1000년 호남을 바로 세우자

제9부 미술

잊혀진진도감물염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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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물로염색한뒤진흙에넣어철과화학반응

같은기법의중국 향운사 국가문화유산등재

日가고시마 오시마명주 고급 견직물로유명

허북구 (재)나주시천연염색문화재단국장

세계적인진도감물진흙 염색재발견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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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물염색옷패션쇼

감물염색천으로만든가방 감물과진흙염색한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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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 전통문화의보물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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